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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모범 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로젝트의 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

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상에 해 먼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성, 그리고 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  가치들이 하펜시티 로젝트에 어떻게 구체 으로 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핵심용어 : 하펜시티, 슈 이허슈타트, 도시성, 역사성과 신성, 지속가능성

Abstract : Hamburg is going with the HafenCity Project to create a new urban space for the city’s bustling central district. HafenCity 
will add an additional 155 hectares to Hamburg’s central urban area, increasing it's total area by some 40 percent. The qualities of the 

HafenCity are mainly marked through the location at the water, the river Elbe  and the historically embossed milieu the Speicherstadt. 

A tightly mix of residential accommodation, offices, cultural and leisure amenities, retail facilities and restaurants manages diverse 

identities of quarters in a framework of an elaborate urban layout.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goals, the task of the Hamburg authorities and GHS (Gesellschaft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 and an urban planning ideas competition (draft masterplan).

Regarding of the new trend of the reurbanisation in Europ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which way HafenCity is trying to 

develope the new city district as a model for the European port city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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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재 독일 함부르크시에서 건설 인 하펜시티는 수변 공

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 가운데 가장 모범 으

로 평가받고 있다. 하펜시티는 항만을 뜻하는 독일어 Hafen에 

어 City를 더한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1996년 함부르크의 

유명한 건축가 폴크빈 마르크Volkwin Marg 교수가 함부르크 

도심지 개발에 한 연구 보고서 <그라스 록과 바아 하펜 

사이의 도심지 항만지역 개발에 한 연구Studie zur 

Entwicklung des innerstädtischen Hafenrandes zwischen 

Grasbrook und Baakenhafen>를 시에 제출한 이후 처음 쓰이

기 시작했다. 하펜시티 로젝트는 함부르크 시청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치한 창고 집지역인 슈 이허슈타트 

Speicherstadt의 남쪽에 치한 옛 항구지역을 재개발하여, 약 

155ha 크기의 새로운 수변도시를 창조해내는 사업이다. 이 사

업이 완공되면 하펜시티는 5500채의 주택과 4만개의 일자리를 

갖춘 신개념 미니도시가 될 것이며, 한 도심과 인 한 입지 

조건에 힘입은 원도심과의 자연스런 연결성으로 인해 함부르

크의 도심면 이 40% 더 확장된다.

하펜시티와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은 규모면에서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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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곳 모두 신항 건설에 따라 공동화된 도심 항만 지역의 유휴지를 재개발하여 비즈니스와 휴식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서는 

친수형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는 로젝트이다. 체 사업 규모도 비슷하다. 먼  면 상 하펜시티가 약 155ha이고 북항재개발은 약 

151ha다. 산은 하펜시티가 63억 유로이고 북항재개발이 약 8조100억 원이다. 그리고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되살리는 구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는 도 같다.

으로, 그리고  도심에 치한 항만구역의 재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유사 을 보인다.1)그러나 두 사업

의 진행방식에는 근본 인 차이가 있다. 하펜시티의 경우 철

한 지방정부 주도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와 함부르크의 정체성을 잘 녹여내

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의 북항 재개발은 앙정부 주도로 진

행되고 있다. 북항은 부산항이 처음 개항된 곳으로서 역사

인 의미가 크고 도심에 치하여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요

구가 강하며 형 인 배산임수의 경  구성에서 핵심을 차지

하고 있는 곳이다.

(이·정,2006). 그러나 이 사업에는 부산 시민의 정서  의

견 반 , 도시 정체성과 개발의 조화 등 여러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통을 새로 창조하는 문화  가치들

이 하펜시티 로젝트에 어떻게 구체 으로 추구되고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하펜시티 로젝트를 소개하는 본 

논문의 숨은 의도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가는 데 보탬을 주는 것이다.

한 본 논문에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

음도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두에 둘 것은, 도시인구의 교외

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

로서의 재도시화 상과 이 지향 이 맞물려 있다는 이다. 따

라서 하펜시티 로젝트의 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

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

으로서의 재도시화 상에 해 먼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외에서 도심지로 

과거 항만은 한 도시의 경제성장의 열쇠로써 거의 도심이

나 마찬가지 다. 유럽의 주요 해항도시는 부분 세에 형

성되었고, 항해 시  개막과 함께 신 륙의 발견·이주·개발

의 거 이 되기도 하 다. 항만이 도심이 된 것은 육로가 발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기술이 덜 발달된 시  바다가 

아닌 강을 심으로 정박시설이 발달하고 이를 심으로 도시

가 형성된 까닭이었다. 이런 연유로 과거 도심에 치한 수변

공간은 자연스  산업, 물류, 교통의 심지 역할을 했다. 하

지만 이런 도심지 항만은 20세기에 들어와 큰 변화를 맞이한

다. 20세기 반 이후 하역시설이 자동화되고, 형 컨테이

선의 개발로 인해 수심이 깊은 항만이 필요함에 따라 항구  

항만은 하류의 도시외곽으로 이 되었다. 그 결과 도심지 항

만 지역은 산업 유휴지로 락하고 말았다. 

항만의 공동화가 가속되었던  다른 이유는 조선업 분야

에서 유럽의 해항도시들이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

서 살아남지 못하고 조선 설비를 철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설비의 철거는 인구의 이동과 주  상권  주거지역의 

변화에도 큰 향을 미쳤다. 이리하여 항만 지역은 공동화되

었고, 그 결과 도심지와 물 사이에는 소통 불가능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항만지역의 공동화 상과 더불어 유럽에서는 1970년  이

후부터 도심지의 역할이 교외로 이동하는 상을 보 다

(Dieter,2003). 우선 경제력이 있는 산층이 환경이 열악한 도

심지를 벗어나 교외에 정착한 반면, 수입이 없는 실업자나 노

년층은 도심지 안에 남게 되었다. 인구의 이동에 이어 자연스

럽게 상업, 무역, 련 시설 등도 도심지에서 교외로 옮겨

갔다(Volker,2000). 이러한 교외화 상으로 인해 서서히 활기

를 잃어가던 도심지는 1990년  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Geppert and Gornig,2003).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 활성

화 방안에 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그와 동시에 후기산업사

회에 합한 일터  삶의 형태에 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Läpple,2003). 

경제  트 드의 측면에서 보자면 로벌리제이션은 지

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노동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지 외에 유통 련 지사와 사무실을 곳곳에 두고 있

는 기업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근성이 쉬운 도심지를 선호

하고 있다(Läpple,2003). 도심지는 공서, 경쟁업체, 고객 등

과 단시간에 효율 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 도심지는 일터를 심으로 공서, 문화와  공간 그

리고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찾는 문 인력들에게 가장 이상

인 곳이기도 하다(Läpple,2003). 이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되는 정보나 화상토론이 시간과 공간을 월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Cairncross,1997).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상호 소통이 시공간을 월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경제, 

사회,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도심지에서 면(Man to Man)을 

통한 정보수집  리스크 리, 거기다 부신 속도의 정보통

신 기술까지 배가된 업무 처리 효율성과는 비교가 안 된다.

사회  트 드의 측면에서 본 도심지의 변화는 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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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펜시티의 치: 시청과 약 800m 떨어짐, 총 면 : 155 헥타르 (1/3 물), 친수공간: 10km, 동-서 길이: 3,3 km, 남-북 길이: 1 km, 체 도

심지 면 : 약 40% 넓어짐.

(인구의 증감)과 질  상(사회  구조), 즉 탄생, 죽음 그리

고 이주에 의하여 나타난다(Knoll, Michael et al ,2003). 독일 

내 최근 주거지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1970-80년  붐을 일으

킨 교외주택을 선호하는 가정은 10-15%에 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재의 복잡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도시 인구

의 라이 스타일과 그 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상

이다. 특히 은이들은 거리에서의 다양한 삶과 도시 안에서

의 공간에서 활동하기를 선호하며 도심지가 제공하는 문화

인 다양성과 역사 유 , 그리고 역동성과 빠른 트 드의 악 

가능성 그리고 쾌 함을 높이 평가하 다(B.A.T. 연구

소,2006).이는 결혼보다는 독신과 동거를 선호하는 21세기의 

트 드  앞서 언 한 도심의 효율성과도 연 이 크다.

이런 을 고려할 때 유휴지로 방치된 항만지역은 유럽의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가장 합

한 공간이다. 한 항만지역은 개 시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

에 공익을 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근성이 뛰어

나 도시 마 에도 큰 도움을 다. 그리고 항만지역의 재생

작업은 공간의 역사  의미와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그 주

변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이 이 있어, 도시 체의 

이미지 재형성에 아주 정 인 요소가 된다. 항구도시에 

한 새로운 정체성 확보는 역사  건축물의 재생을 통해 도시 

역사를 다시  둘러보고, 도시가 쌓아온 통과 재 거주하

고 있는 시민의 욕구를 담은 성의 목으로 이루어진다

(Schubert,2002).

이는 자연스  도시의 경 은 물론 도시의 문화  입지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심 요소인 수변공간의 성격과도 연결된

다.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리고 항만과 도심 지역이 편리한 교

통으로 서로 연결되며, 그 주 에 주거지와 편의시설, 락 시

설 등이 지역과 지형의 특성에 알맞게 자리 잡기 해서는 항

만재개발지역에 한 경 계획 한 요하다. 즉 시각 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의 계를 수

변공간에 무리 없이 치시켜야 한다. 한 항만재개발지역 

경  계획의 핵심은 항만구역과 도시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역 

체를 상으로 경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항만구역은 독

특한 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산의 능선이나 수제선

으로 형성되는 역 내에서 도로축, 랜드 마크, 거 이 되는 

지구 등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항만재개발지역 경 계획은 

새로운 구성요소를 지역의 경 구조 속에 포함시켜 경 구조

를 재편성하는 것이다. 구체 인 시설이나 건축물은 설계 단

계에서 검토하고 경 계획단계에서는 지역 체 모습을 고려

하여 수제선, 도로축, 토지이용 등 경 의 기본구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항만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  자원을 최

한 활용해야 한다(이·정,2006). 부산 북항에 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항만도시 경 의 시각  요인에서는 역동성, 안정

성, 쾌 성, 친숙성 등이 큰 역할을 하는데(양·구·윤,2008), 이 

네 가지 요인까지를 고려한 경  자원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

는 곳이 바로 하펜시티이다. 

Fig. 1  HafenCity/Waterfront/Inner city:

그림 의 알스터강과 그림 아래의 엘베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함부르크의 도심지와 하펜시티 (진한 색으

로 표시). 

(source: Bruns-Berentelg, J.(2010), "Hafencity 

Hamburg: Stadtstruktur, Bebäude und neue 

Urbanität", Consense, Internationaler Kongress und 

Fachmesse für nachhaltiges Bauen
2) 

3. 하펜시티 로젝트 비단계  황

재 하펜시티 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기 은 <하펜시

티 함부르크 유한회사 Hafencity Hamburg GmbH>이다. 하펜

시티 함부르크 유한회사의 모태는 1990년도 에 출범한 바우

포럼이다. 그리고 이 바우포럼의 창단 멤버들을 심으로 1995

년 <항구  부지개발공사>가 발기되었으며, 이것이 2003년 

재의 하펜시티 유한회사로 개명되었다. 하펜시티 유한회사

로 거듭날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도시개발청 Stadtentwicklungsbehörde이 신설

되고 함부르크 토목 기사장인 에그베르트 코싹Egberd 

Kossak이 청장이 되었다. 유휴지로 락한 항만지역의 잠재

력을 일 이 높이 평가한 그는, 도심지와 엘베강을 연계시켜 

개발하고자 하 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난 에 처하기도 

했다. 이를 타개하기 하여 창설한 것이 <바우포럼>이다. 

<바우포럼>은 유명한 도시계획 문가, 건축가 그리고 건축 

유망주들로 구성된 국제 인 조직이었는데, 코삭은 <바우포

럼>을 통해 지역 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해

항도시에서 온 건축 문가들의 의견까지 리 수렴하고자 하

다. 

당시 낙후된 미개발 지역이었던 상 울리에서 시작하여 

알토나 지역을 거쳐, 노이뮐 에 이르는 약 4km에 이르는 지

역을 재생하려는 계획안이 우선 제출되었다. 주택지와 노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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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2011년 3월 재상황

잔트토어카이 

2003년 착공, 2009년 완공

37.700qm BGF(연건평), 

주거지: 19.200qm (약 124 개)

사무실: 18.400qm (약 50개의 사무소)

달만카이 

125.300 qm BGF (엘 필하모니를 합하

면: 222.600qm)

주거지: 84.500 qm BGF (,엘 필하모니 

합하면: 97.300 qm)

622개의 주거지 (엘 필하모니 합하면: 

667개)

다양한 건축시공회사: 건축 동조합, 건

축연합조합, 건축사무소 동조합, 노인

층을 상으로 하는 건축조합, 개인 건

축사무소, 투자자

사무실 면 : 34.300 qm BGF

식당가, 상가: 6.500 qm BGF

암 

잔트토어 크/

그라스 로크

2011년까지: 약 97.000 qm BGF

그  주거지: 16.900qm BGF

사무실: 68.500 BGF 

그린센터, 물류회사 큐흐네&나겔, 

독일센터, 국제센터, 미국센터 등 

완공 

특별사용도: 6100 qm BGF (방과후 

리 가능한 종일학교)

식당가/상가: 5400 qm BGF

거주빌딩 (17.000 qm BGF)은 2012 착

공 정

구 커피보 창고, 카타리네 학교, 

정보통신 산업, 물류업체, SAP  

IT 산업체 완공

슈트란드카이 

완공된 건물: 유니 버 (독일어권 지역 

본사) 2009년도 6월

마르코 폴로 타워: (거주타워) 2009년 

겨울

2013/2014년 거주건물: 약 57.000 qm 

BGF 슈트란드카이 서쪽 (2011년 공모)

2014/2015 슈트란드카이 동쪽 착공 

정 

하펜시티 심지 (건축 진행 )

로크토어카이

/에리쿠스 

2011년 간: 약 105.000 qm BGF, 그 

사무실 공간: 99.000qm BGF

주거지: 4 200 qm BGF

식당가/상가: 2100 qm BGF

로크토어카이

( 앙역에서 약 

2분 거리)

2010년 : 54.000 qm BGF

사무실: 49.000 qm BGF

주거지: 약 4.200 qm BGF,

식당가/상가: 1.100 qm BGF

카이슈 이허 B

에리쿠스 

2011년 여름까지: 총 51.000 qm BGF

T.V. 방송가, 언론사 슈피겔: 약 31.000 

qm BGF

간의 혼합 형태를 지향하면서 하천  수로, 항만도시의 특성

을 건축에 반 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바우포럼의 기획안은 

하펜시티 로젝트와 직 인 연 은 없었으나 항구와 인

해 있는 도심지역 재개발이라는 에서 근본 으로 일치한다.

그 후 1997년 헤닝 포셔라우Henning Voscherau 시장이 하

펜시티 로젝트를 공포하자 함부르크 시의회가 로젝트 수

행을 의결한다. 그런데 하펜시티 로젝트를 수행하기 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1995년에 이미 <항구  부지개발 공사 

GHS=Gesellschaft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 

GmbH>가 설립된 상태 다(Bodemann,2001). 이 법인은 함부

르크 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함부르크 항만  창

고 주식회사 Hamburger Hafen und Lagerhaus Aktien 

Gesellschaft>(HHLA)의 자회사이다. 하펜시티 로젝트를 시

작하기 한 토 를 마련하기 하여 <항구  부지개발 공

사>는 우선 항만지역 내에 소재하던 업체들의 건물  시설

물을 매입하 으며, 몇 년에 걸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하여 철 한 행정 보안 유지가 요구

되었다. 

1997년 하펜시티 로젝트 공포 이후 함부르크는 법 으로 

하펜시티 부지 일체를 리하고자 법인인 <특별자산- 도시와 

항구 Sondervermögen Stadt und Hafen>를 설립하 는데, 토

지 매각 후 만들어진 자 으로 하펜시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2002년에 완공된 <알텐베르더 컨테이  터미 > 건설비용까

지 충당하도록 하 다. 이 게 함으로써 항만경제의 축을 

막고, 항만구역의 일부 던 하펜시티 부지를 도시개발에 이용

할 수 있게 하 던 것이다(http://www.hafencity.com/de/ 

ueberblick/hafencity-die-genese-einer idee.html).

 GHS는 함부르크 시당국과 력 하에 2년에 걸친 치

한 비과정을 거친 후, 1999년 4월 술 아카데미와 공동으

로 하펜시티 도시건축 아이디어 공모 을 개최하 다. 역사성

을 지니고 있는 원도심과의 연계성, 홍수피해 방지책, 교통과 

사회  인 라 구축, 슈 이허슈타트를 비롯하여 하펜시티 부

지에 남아 있는 문화재에 한 활용방안 등에 한 다채로운 

아이디어 공모 이었다. 참가한 175개 이상의  에서 1차

로 8개 을 선정한 후 1999년 10월 독일-네덜란드 합작 인 

함부르크 랜/키이스/크리스타인제/아스톡의 응모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확정하 다. 이 응모작에 한 시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  논의를 진행한 후 2000년 2월 29일 함부르

크 시의회는 하펜시티 건설 기본마스트 랜을 확정하 다. 이 

마스트 랜에 따라 하펜시티는 2001년 착공에 들어갔고 2025

년경 완공될 정이다. 1) 암 잔트토어카이/달만카이, 2) 암 잔

트토어 크/그라스 로크, 3) 로크토어카이/에리쿠스, 4) 슈

트란트카이, 5) 버제 지구, 6) 엘 토어 지구, 7) 암 로제

크, 8) 오버하펜/바아 하펜/엘 뤼 첸트룸 등 8개의 구역

으로 나 어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의 순으로 공사가 

진행 이다. 2011년 재 하펜시티의 건설 황은 아래 도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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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쿠스 콘토어: 사무실: 19.000 qm 

BGF

식당가/상가: 1.000 qm BGF

버제 지구

(하펜시티의 

심지) 

2014년까지: 약 286.000 qm BGF

주거지: 47.000 qm BGF

사무실: 131.500 qm BGF

상가: 53.000 qm BGF

식당가: 12.500 qm BGF

호텔: 39.000 qm BGF

크루즈 터미 : 3.000 qm BGF

학술연극장 포함한 사이언스 센터: 

23.000 qm BGF 

북쪽 버제 

구역 

총 107.000 qm BGF

그  2011년도  완공:

사무실: 32.000 qm BGF

주거지: 약 44.000 qm BGF

식당가/상가: 15.000 qm BGF

호텔: 8.500 qm BGF

2011년 가을까지 완공 정:

주거지: 약 3.000 qm BGF

식당가/상가: 약 3.500 qm BGF

사무실: 약 1.000 qm BGF

남쪽 버제 

구역 

2011년 착공 정

2013/2014년도까지: 총 179.000 qm 

BGF

사무실: 98.500 qm BGF

식당가/강가: 47.000 qm BGF

호텔: 30.500 qm BGF

크루즈터미 : 약 3.000 qm BGF

그 외 사이언스 센터와 /다용도 사용: 

약 23.000 qm BGF 

엘 토어 지구

총 면   195.000 qm BGF 

사무실: 90.000 qm BGF 

주거지: 36.500 qm BGF 

식당가, 상가, 서비스: 약 14.500 qm 

BGF 

문화: 약 14.500 qm BGF 

호텔: 약 4.000 qm BGF 

교육시설 (하펜시티 학, 큐흐네 로지

스틱 학): 약 34.000 qm BGF 

특별사용도: 1.500 qm BGF 

2008년 여름 개 : 함부르크 국제 해양 

박물  

암 로흐제 크 

총 210.000 qm BGF

2007년도 가을 완공: 자동차 박물 /

문화  행사 앙상블, 사무실, 교육기

2013년도 까지 약 40.000 qm BGF 부지가 

주거지, 주택 동조합, 국가 지원 아

트, 공공을 한 1층 사용도, 사회복지

시걸 (약 300 거주지 확보)

호텔, 사무실, 거주지를 한 부지 설계

단계: 12.000-20.000 qm BGF 

2012년부터 주차공간 확보  

하펜시티 동쪽 구역 (설계 단계)

 바아 하펜

383.000 qm BGF 

엘베의 워터 론트 구역이며 하펜시티

의 가장 큰 부두의 거주지와 여가구역

1,5 헥타르 크기의 바아 하펜의 놀이와 

여가시설, 사무실과 혼합, 식당가와 상가

남쪽지역은 로흐제 크의 연결구역, 엘

베강가의 산책로, 사용도 아직 미정 

 오버하펜 

약 20.000 qm BGF 

창조 - 문화  구역

2013년도까지 심화된 토론을 걸쳐 사용

도 설계

동쪽: 스포츠 공원

 엘 뤼  

560.000 qm BGF 

메트로폴리턴 형태의 거주지와 상가센

터

동쪽은 등  (약 150m)

공공장소: 시카고 스퀘어

기업의 주둔지, 호텔, 식당가와 상가

소음보호 구역엔 거주지

지하철 U 4와 연결된 엘 뤼  역

Table 1. Hafencity in Daten und Fakten Stand: März 2011 

(source: HafenCity Hamburg GmbH, Presse und 

Öffentlichkeitsbericht p.1-9)

 

Fig. 2  Public urban spaces-squares, parks and promenades. 

하펜시티의 8개 구역 1.산도카이, 2.달만카이, 3.슈트란드

카이, 4.암 산토 크 5.그라스 로크, 6. 버제쿠아티어, 

7. 로크토카이, 8.오버하펜, 바아 하펜. (source: 

HafenCity Hamburg GmbH, Hafencity Models of 

Development Success: Unlocking Regulation 

Opportuinities, Juergen Bruns-Berentelg. ULI 

European Trends Conference Hamburg 2007)

모든 구역은 각 투자자들과 건축사무소에 분양이 되며 부

지 가격은 사 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높은 액수를 제시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분양은 건축물의 사용도와 컨셉에 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양질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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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시개발에 불어 넣기 함이다. 부지를 할하는 의회에

서 정 인 평가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바로 부지를 사들

이지 않고 우선 토지 사용 허가제Anhandgabeverfahren란 

차를 밟는다. 기업  개인 낙찰자에게는 이러한 차가 이득

이다. 건축물에 한 설계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며, 이러한 

차가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토지 을 지불함으로써 경제  

부담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GHS가 모든 건축실행의 책임

을 맡고, 새로운 인 라구축을 하며 기획 단계부터 마 , 시

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부동산의 매각도 책임진다. 주거지 구

역은 각종 건축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회사를 택하여 건축설

계도와 친환경 건축 재료의 품질 리를 한다. 사무실 부지는 

GHS가 미래투자가들을 선정하며 건축회사를 연결시켜 다. 

이때 미래 투자가들은 공간을 50-70% 직  사용해야 하며 건

축회사 그리고 시와 함께 공간 용도에 한 컨셉을 구상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의 가격은 함부르크 시가 선정하는데, 주거지는 사무실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 이 제도로 인하여 상업 , 비상업  그리고 

문화  투자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 거주지와 건

축의 설계과정은 건축사무소에서 개별 으로 기획할 수 있으

나 도시가 정한 조건과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 공공장소는 

버제 지구만 함부르크 시에서 건축을 하며 하펜시티의 모든 

구역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하여 매각이 되었다. 개인 투자자

들이 지은 공공장소나 공공건물은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시민

들에 의한 언론 , 문화 , 정치  활동이 자유롭게 사용되어

야 한다.

4. 하펜시티의 특징

국, 네덜란드, 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해항도시들 역

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유휴지로 락한 항만을 재

개발하 다. 그러나 입지조건 인 측면에서 하펜시티 로젝

트는 이들 나라의 경우와 근본 으로 차이가 있다. 하펜시티

에서 시청사, 앙역, 쇼핑가, 박물 , 극장 등이 모두 도보로 

몇 분 안 되는 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하펜시티가 완공되면 재의 

도심과 연결되어 도심면 이 40% 더 확장되는 효과를 발휘한

다. 항만은 하펜시티의 근간이나 심은 아니다. 과거 항만이 

심일 때 항만에 의존 일 수밖에 없었던 도시 경제는 이제 

제반 시설의 증축과 사회문화  다양성, 시민의 수요  요구

에 따라 여러 가지 해양 산업으로 그 스펙트럼을 키워간다. 항

만 자체도 화물 주의 단순기능 항만이 아닌 환경 친화 인 

기능을 우선시 하며,   

를 통한 시민 편의는 물론 고용 창출, 객 유치, 부가 

산업까지 발 시키며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복합기능

의 항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반 하고 있

는 것이 하펜시티이다. 즉 도심지에서 주거지의 역할이 강화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소비재를 이용  구입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쉽게 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 소매

상 , 교육과 문화기 , 과 여가의 공간을 한 곳에 두는 

것이 하펜시티의 목표라 할 수 있다(GHS,2000). 

해양 이란 목 상의 분류로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한 행 이며, 공간 으로는 해역과 연안에 한 

단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목 의 활동이며, 행태 으

로는 직 간 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 된 활동을 의

미하는데(남,2010), 이 해양 이 하펜시티에서는 도시인의 

일상생활에 목되어 도시에서의 노동과 주거, 여가 활동이 

해양 에서 릴 수 있는 이 과 어우러져 도시 생활에 활

기를 불어놓고 문화 수 을 높여 다.  활동은 등산, 

, 여행 등 기의 수동  형태에서 건강과 체력증진, 자아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  

형태로 발 하고 있고, 자아실 과 삶의 질 향상, 체력 증진이

라는 화두는 하펜시티가 일터와 생활공간, 자연 환경을 아우

르려는 시도와도 일치한다( ·하·강·정,2004).

 함부르크는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 가맹국 확 로 인한 빠

른 변화에 발맞추어 2002년부터 “메트로폴 함부르크, 성장하

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통해 쇠퇴하는 독일의 다른 도시들

과의 차별화를 시도하 다. 함부르크는 한 과거 한자도시로 

명성을 렸던 해항도시인데, 그 한자시 의 표  건축물이 

바로 옛 항만지역과 도심 사이에 늘어서 있는 창고 집지역

인 슈 이허슈타트이다. 이제 하펜시티 로젝트를 통하여 역

사 인 건축물을 재조명하여 한자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 잘 구축된 인 라를 바탕으로 도심지 내에서 자연친화  

환경과 소비, 노동, 주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21세기형 유럽

도시의 롤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Siebel,2006).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해 친수 공간 확보와 복합  토지 이용  도시로

서의 유지 가능성에 을 두고 있는데(이,2008),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1. 물의 도시

메가시티 함부르크가 내건 슬로건은 “다시 엘베로 향하여”

이다. 세 함부르크는 자유도시 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독

일제국 건설(1871) 후 세동맹에 가입함으로써 항구 내 세

자유지역 설정이 필요하 다. 이에 함부르크는 창고 집지역

인 슈 이허슈타트를 건설하고 함부르크 시민과 엘베강 사이

의 교류를 차단하 다. 이 게 하여 약 100년 동안 엘베강은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었다. 이제 방치된 도심지 인근의 

항만지역을 환경 친화 으로 재개발하고, 그 공간을 다시 시

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펜시티 로젝트의 본질이다. 물은 

도시공간을 보다 친근하고 생동 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하펜시티는 체 면  155ha  50ha가 하천인, 그야

말로 ‘물의 도시’이다. 하펜시티의 지역 곳곳이 침수 피해  

상습 범람 지역임에도 생태계 보존과  하천 근성을 높이

기 하여 방조제 등 인 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

리하여 공원, 공공장소, 산책로 등이 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이·장,2007). 그러나 물의 도시에서 건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하여 건물들은 평균 수 로부터 7.5m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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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건설된다. 

하펜시티는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책

로와 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들을 엘베강과 연계시켜 수변 

공간을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이고, 수변 장 등

을 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끔 설계되었다. 그리고  

사무실과 주거지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사무실은 

도로 방향, 주택은 하천 쪽을 향하게끔 하 다. 즉, 육지와 하

천을 함께 공유하는 항구도시의 특성과 도심지의 조 성을 바

탕으로 한 사용구조를 잘 살려 공공장소를 개발하고, 수변 공

간을 단순한 락  시설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만들어낸 것이다. 함부르크만이 가진 형  

도심지의 이미지를 살려내면서 옛 항구의 공간을 보다 지속

이고 환경 친화 으로 개발하기 해 노력한 흔 이 곳곳에 

보인다. 

4.2. 역사성과 신성

하펜시티는 공간의 역사  의미와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그 주변지역을 완 히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에서 도시 체의 정 인 이미지 형성에 요한 요소가 된

다. 하펜시티 로젝트는 앞서 강조했듯이 ‘도시 안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업무, 주거, 무역, 학교, 공원, 문화,  

시설 등이 복합 으로 어우러진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유럽형 

해항도시를 지향한다. 하펜시티를 통한 함부르크의 새로운 정

체성 확보는 역사  건축물을 재생하면서 도시역사에 목되

어 가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 추구는 21세기 유럽형 해항도시

의 롤 모델로서의 함부르크의 신 인 이미지나 한자도시로

서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의미를 부여하기 한 가장 좋은 바

탕을 제공한다.

건설과정에서 과거 항만 하역 창고(카이슈 이허 A, 카이

슈 이허 B 등)로 쓰던 건물들을 없애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

함과 동시에 이 건물들을 인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과학센터, 국제해양박물 , 콘서트홀(엘 필하모니) 등과 같

은,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켰다. 이 듯 역사 인 

건물들에 도시의 필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시 부여함

으로써, 건축학 으로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질 으로 비되

지 않게 도시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이어주고 있다. 이는 균형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해 건축가와 디자이 뿐 아니라, 

인류학자, 사회학자, 생태계학자 등이 참여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각 분야에 반 하여 종합한 결과라 하겠다. 역사성이 

강한 건축물과 성을 보기 좋고 쓰임새 있게 혼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도시 하펜시티의 문화  역사  정체성을 실용

성 있게 드러내 보이고, 타도시민들과 객들에게는 매력

인 문화  공간을 선사하게 된 것이다. 아직 공사가 진행 

이긴 하나,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하펜시티는 도시가 가진 문

화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충족과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도시재생의 표 인 사례로 이미 손꼽히

고 있다(이·김,2009; 김,2008).

Fig. 3 Important cultural institutions: 하펜시티의 역사성과 

신성의 랜드마크. 왼쪽 , 아래: 역사  창고 카이슈

이허 A 에 건축 될 엘 필하모니 , 오른쪽 : 사

이언스 센터, 왼쪽 아래: 역사  창고 카이슈 이허 B 

에 완공된 국제 해양 박물  (source: HafenCity 

Hamburg GmbH, Hafencity Models of Development 

Success: Unlocking Regulation Opportuinities, 

Juergen Bruns-Berentelg. ULI European Trends 

Conference Hamburg 2007)

4.3. 도시성과 자부심

하펜시티 로젝트에서 나타나는 하펜시티와 도시성은 문화와 여

가 공간, 주거 공간  노동 공간, 식당과 상가 공간 그리고 공공장소

의 공존을 뜻한다(Bruns-Berentelg,2010). 일상  삶과 문화 내지는 

여가활동의 공간이 주민들에 의하여 잘 활용되고, 일상 인 생활 외

에 도시만의 특성을 지닌 도시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도시

 정체성이 확보된 뚜렷한 도시 이미지가 잘 표 되고 있는지에 그 

의미를 둔다.

도심지를 재개발한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콘서트홀이나 박

물  는 크루즈 터미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하펜

시티는 이런 것들 외에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하여 함

부르크를 표하는 역사  기업 유치와 지식 공간의 확보에도 

을 두었다. 그리하여 슈피겔, 유니 버, 먼 로이드, 

SAP, 큐흐네 물류센터 등 통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하펜시

티 학과 큐흐네 로지스틱 학, 세계 환경 운동의 총본산 그

린피스의 독일 본부, 디자인·음악· 화 등 지식과 창조산업 분

야의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하펜시티에 집결된다.
3) 게다가 

체 부지  20-35%를 옥외공간으로 개발하여 쾌 한 환경

을 조성하고자 한다. 무늬만 자연친화성과 다기능을 갖춘 인

공 도시가 아닌, 원래 존재하던 장소를 잘 손질하고 거기에 시

와 시민, 각계 문가와 학자들이 시민의 생활에 요구되는 모

든 기능을 더하고 함부르크만의 자연환경과 도시 특성을 가미

한 복합도시가 그 탄생을 앞두고 있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시 다. 따라서 해항도시로써의 하펜시

티의 경쟁력은 독특하고 다채로운 해항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에 맞는 도시 제반 시설의 건립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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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하펜시티에서의 사무실과 서비스 련 사용도: 

   함부르크를 표하는 기업들, 즉 유니 버, SAP, 챠이나 쉬핑, 큐흐네+나겔, 죌버른 은행, NYK 먼 로이드, 노이만 그룹, 슈피겔 언론사 

등이 입주하 다. 그 외 약 270여개의 소기업들이 하펜시티에 자리 잡았다. 기업의 종류는 주로 융회사, 정보서비스 센터, 물류 련 업

체, 언론사, 무역회사, 기업컨설  회사, 건축회사 등이며 그곳에 재 약 7200여명이 종사한다. 

   2. 문화, 여가 련 사용도

   - 엘  필하모니: 약 97.000 qm의 부지 (BGF)에  강당 (2.150 여석), 소강당 (550여석), 연습홀 (1000여석), 호텔 (약 250여개의 객실) 외 

컨벤션 센터와 약 45개의 명품거주지가 들어온다. 식당가와 공공장소가 지어지는데, 이 컨서트홀은 세계 인 건축회사 헤어조그&모이런

이 설계하 다. 2013년 완공 정.

   - 국제 해양박물 : 2008년 개 .

   - 사이언스 센터: 약 23.000qm의 부지에서 재 공사 .

   - 자동차 박물 : 2008년 개 .

   3. 교육기

   - 체육 과 방과후 시설이 있는 등학교: 2009년 완공.

   - 상 학교, 다른 등학교: 로흐제 크에 설계 .

   - 하펜시티 학교: 2011년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완공 정.

   - 큐흐네 로지스틱 학교: 2010년 개교. 

   - 국제 경 학교: 2010년  개교.

   4. 기타 로젝트

   - 함부르크 아메리카 센터: 2009년 개

   - 디자인항구 함부르크: 2012년 완공 정

   - 독일 그린피스 센터: 2012년 완공 정

   - 기독교 포럼 센터: 2012년 완공 정

   - 음악인의 집: 2012년 완공 정

   - 슈타트하우스 호텔: 2013년 완공 정

   - 산토하펜 클래식 선박항구: 5400qm부지에서 수 하는 통선박항구: 2008년 완공

   5. 공공  사용도

   - 10.5 km 산책로

   - 수변 공공장소: 마젤란 테라스: 7800qm (2007년 완공): 바스코 다 가마 장: 2700qm (2007년 완공), 로gm제 크 (2012 착공 정)

   - 약 27헥타르 부지에 새로운 공공 주차장, 장과 산책도로

달려 있다. 도시생활은  더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고령화 

사회를 배경으로 개인의 여유로운 생활과 문화생활 체험을 

요시하는 추세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고 거기에 뒷받

침하는 자연친화  환경까지 요구되고 있다. 와 같은 사회

의 변화와 삶의 모습이 바 어가는 데에 부응하여 하펜시티는 

거주 시민들이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발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설계되어 있다. 

Fig. 4  Creating urbanity: 하펜시티의 도시성 (혼합형 사용도, 

다양성), (source: HafenCity Hamburg GmbH, 

Hafencity Models of Development Success: 

Unlocking Regulation Opportuinities, Juergen Bruns- 

Berentelg. ULI European Trends Conference 

Hamburg 2007) 

4.4. 지속가능성과 근성

도심이라는 입지조건, 주거와 일터의 공존, 문화  욕구 충

족, 친수 공간 확보, 지하철을 이용한 근성 등 하펜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함부르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의 컨셉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서 볼 수 있는데, 환경 , 경제  그리고 사회  지속 가능성

이 그것이다. 먼  환경  지속성의 컨셉은 우선 자원 약에 

있다. 옛 항구공간을 재생하는 기획이 외각의 지역개발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도 자원의 약이다. 함부르크는 2010년에 

선정된 스톡홀름에 이어 2011년 유럽의 “그린 캐피탈” (녹색 

수도)로 선정되었다. 21세기의 환경보 이 가장 잘 되었고 녹

색공간과 친환경  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을 평가기 으로 하

는 이 상은 함부르크가 보다 신 이며 삶의 가치가 높은 

“물가의 메트로폴”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경제

 지속성은 새로운 로젝트로 인한 경제  효율성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즉 폐허공간이 재생작업으로 들어가

면 기존의 인 라 시설을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

하여 새로운 주민과 상인이 들어오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

다. 한 세수확 로 인하여 경제  순환이 원활해진다. 사회

 지속성은 사회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불 화음을 평화

이며 신사 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그 의무를 지니고 있

다. 이런 3가지 특징 에서 주목할 부분은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한 환경  지속가능성이다.

환경 이고 생태 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해 우선 난방 에 지 공 , 건축물, 교통시스템 등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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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운필드란 주로 황폐해진 상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 체 혹은 부분이 기성 시가지에 존재하는 토지, 유효한 활용을 하여 개입

이 필요한 토지 혹은 오염문제가 존재하거나 오염문제 존재 가능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지로 정의 된다 (CABERNET). 

야가 세심히 고려되었다. 친환경 도시공간의 지속성 핵심은 

우선 자원 약에 있다. 라운필드 개발, 즉 방치된 항구공간

을 재생하는 것이 외각지역 개발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도 자

원을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음으로 근거리 난방과 탈

앙난방 시스템을 혼합한 혼합형 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매

연방출량을 임과 동시에 태양에 지와 같은 재생에 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고층건물에 해 

생태건물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목할만한 이다. 설

계와 시공 시 계획한 보온, 조명, 온수공 , 에 지 경  등 건

물의 효율성을 명기한 환경마크를 건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

으며, 환경친화  건축자재 사용여부, 에 지 효율성, 건강과 

안락함에 한 고려 등의 항목에 한 평가를 거쳐 환경 으

로 우수한 건축물에 해 황 색, 은색 인증마크를 부여하

다. 마지막으로 효율 으로 설계된 지하철을 바탕으로 하여 

보행자 도로와 자 거 도로를 갖추어 일상에서의 이동시 매연

을 뿜는 자동차 보다 친환경 인 보행이나 자 거 이용을 선

호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 개발될 때마다 보행자

와 자 거도로가 같이 생기며, 보행자도로의 70%는 차로와 

구분되고, 30%는 수변에 치하는데, 그 길이가 약 10km 이

다. 버스나 철 외에 수상택시나 수상보트가 운행된다. 하펜

시티 내에서는 함부르크 항구의 북쪽 끝자락과 함부르크 남

쪽, 도심지를 이어  지하철 노선 U4가 생긴다. U4는 도심지

와 슈 이허슈타트, 즉 하펜시티의 경계지역까지의 원 스톱  

Fig. 5  New Underground Railway Linie U4: 도심지와 하펜

시티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 U4 호선 (source: 

HafenCity Hamburg GmbH, Hafencity Models of 

Development Success: Unlocking Regulation 

Opportuinities, Juergen Bruns-Berentelg. ULI 

European Trends Conference Hamburg 2007) 

교통연결을 목표로 한다. 하펜시티 내에는 총 세 개의 다리가 건

설될 정인데 모두 하펜시티와 도심 그리고 도시 바깥을 이어

다. 지하철역인 바움발과 메스배르거가 하펜시티를 도심과 

이어주고 있으며 철과 버스도 물론 함께 이용할 수 있다. 

4.5. 국제성

항만은 해륙의 연결기능이 수행되는 계지이며, 국제 무역

의 문이고 화물유통의 거 으로써 국가 경제발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항만은 화물의 발생지로부터 최

종 도착지까지의 총 화물 유통 과정상의 핵심부분으로 하역, 

보 , 이송, 심지어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교통서비스를 제공

하고 화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

고에 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오·여·이,2000). 도시의 국제

인 상을 높이기 해서는 클러스터를 개발하여 기업, 

학, 연구기 이 함께 국제 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수

이다. 하펜시티를 함부르크를 상징하는 해양성과 국제  개

방성을 부각시키는데 을 두고 있음은 하펜시티의 거리 이

름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우선 국제 해항도시 상호간의 교류 

강화를 목 으로 북쪽 버제 지구와 동쪽의 마그데부르크 하

펜에는 코리아 거리, 상해 거리, 도쿄거리, 오사카 거리 등 아

시아의 국명이나 도시이름을 딴 거리들이 있는데, 부분이 

함부르크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해항도시들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는 국제해양박물 으로 통하는 다리 의 하나인 부산

다리가 개통되었다. 거리명칭 외에도 잔트토어카이에는 국제

으로 이름이 있는 건축가 테헤라니가 설계한 국선박센터 

China Shipping Centre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함부르

크가 국과의 교류를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제 

지구의 남쪽 거리는 미국도시의 이름으로 지어졌다. 그 외에

도 친수 공간 역할을 하는 3개의 야외 테라스에 마젤란, 마르

코 폴로, 바스코 다 가마 등 해양 탐험가의 이름을 붙 다. 이

로써 함부르크는 시민은 물론 함부르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함부르크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알리고 있으며, 교육 효과는 

물론 도시의 분 기까지 국제 으로 이끌어 올렸다. 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통이 되어가는 국제화, 우리는 여기

서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표방하는 것이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개방성임을 알 수 있다

5. 하펜시티를 통한 유럽도시의 재발견

함부르크는 유럽의 표 인 도시 의 하나이고, 하펜시티

는 ‘유럽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장 들을 간직하고 있

다. 유럽의 도시역사는 해방의 역사다.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도시의 근간, 그것은 바로 자유이다. 군주

정이나 지배를 일삼는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유롭고 

시민에 의한, 그리고 각자 고유의 세계에 의해 형성된 분할된 



유럽 해항도시 항만재개발 롤모델로서 하펜시티 함부르크의 특성에 한 연구 

- 548 -

5) 하펜시티의 개발에 해 <함부르크 도시개발 젠더의회 보고서> (1999-2002)에 명시된 은 층과 노인층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은 층의 요구사항

   물과 도심지의 자유로운 연계성; 쉬운  근성, 자유로운 이동; 가까운 탁아시설, 학교, 놀이터, 청소년을 한 열린 공간; 자유로운 산책공

간, 놀이공간, 체육 ,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을 한 쉼터; 다양한 문화시설, 시민들의 자율 인 축제; 친환경  주거지, 산업성에 의한 공간 

최소화 등 

   노인층의 요구사항 

   가까운 거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 (시장, 문화센터, 병원, 은행); 열린 공간 (산책로, 쉴터, 문화센터, 공서); 다양한 문화, 여가, 체육 시

설; 치안 시; 친환경  주거지; 한자도시의 역사성 보존; 도시의 정체성 확보 등

계층에서 독립 인 수백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했다.  

세의 유럽도시는 가히 명  공간이었다. 시장을 통해 부

르주아의 경제  해방이 일어난 장소 고, 민주  차를 갖

춘 독립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정치  해방이 이루어진 곳

이기도 하 다(Siebel,2006). 이런 통을 통해 유럽도시가 지

향하는 바가 무엇이지 알 수 있다. 즉 창조 이고 수평 인 분

기에서 자유로운 교역과 행정을 한 격의 없는 소통을 통

해 도시의 발 을 논의하고, 궁극 으로 도시를 단순히 소비

나 주거, 해상 교역의 심지가 아니라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갖춘 인간 심, 삶 자체의 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유럽 도시의 이러한 특징은 유럽 도시가 단순히 경제 발

이나 특정 산업 발 ,  도시로써의 동경이나 발  사례가 

아니며, 유럽에 국한되거나 유럽 내에서의 도시 롤 모델에 머

무르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세계화 시 에 속도로 진행

되는 국제화와 경제  상황에 알맞게 응하면서도, 도시의 

특성과 역사를 보존하며 행정 인 효율과 경제  시 지 효과

를 창출하고,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더 나은 삶의 질을 이

끌어냄과 동시에 그 삶의 질이 도시 자체의 질로 이어지게 하

는 것은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 하펜시티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유럽의 표 국가 독

일, 그 안의 표  도시 함부르크가 해항도시로써의 장 과 

유럽 도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역사  배경을 조화시켜 도시

민들에게 삶의 터 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펜시티가 추구하는 바이다. 간단히 말해 하펜시티의 핵심은 

21세기 유럽의 창조  도시로서의 도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는 새로운 복합형 도심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함부르크에서 문직  고소득 집단이 도심지

로 이주하는 상이 두드러진다. 2010년 3월에 실시한 한 조

사에 따르면 약 6,000명이 하펜시티에서 근무하고 약 1,500명

의 주민이 하펜시티로 이주해왔는데, 은 문직 종사자, 50

 부부, 정년퇴직자 등 그 분포가 아주 다양하다. 한 자녀

들이 있는 가정의 분포도가 약 12%로 도심지 부근의 다른 지

역보다 높으며, 외국인들의 분포가 약 11%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Menzl,2010). 2010년 친수형 복합 도심지 건설 로젝

트인 하펜시티가 성공 인 원도심  항만재생 모델이 될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수변생활은 하펜시티의 도시성과 함께 요한 역할을 한다. 

엘베강, 항구, 슈 이허슈타트 등은 함부르크의 정체성을 표

하는 말이다. 함부르크 사람들은 엘베강가에 사는 것과 해양

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펜시티에 거

주하는 주민들은 북 는 객, 항구의 소음, 항구와 물가 

특유의 냄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부족한 녹색공간에 하여 

큰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엘베강가에서 휴가 온 듯한 

분 기를 만끽하며 산책을 하거나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것

을 일종의 선물로 여긴다. 특히 도시외곽지역에 살다온 주민

들에게 엘베에 한 애착은 더 크다. 그들은 엘베강이 흐르는 

함부르크 심에 사는 것을 함부르크를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르크 시내에 사는 것에 해 자부심을 가진다.

1970년  이후 산층은 도시를 벗어나 도시외곽으로 이주

하 지만, 이제 다시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

한 변화를 직  체험하고, 도시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보다 나

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보다 나은 네트워

크란 사회  자산형 Sozialkapitalbildung (Thorsten,2008), 즉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계 형성을 

비롯하여 연극, 독서포럼, 스포츠 동우회, 다양한 취미활동으

로 생성되는 계를 말한다. 직업 계상 일과 거주를 함께 

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나 네트워크가 하펜시티 안

에 있는 정보센터  시민들이 직  운 하는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진다. 특히 2005년도부터 함부르크의 

쾨버문화재단과 하펜시티 유한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문화행사

와 다양한 부류의 술인들이 수시로 보여주는 부담 없는 거

리축제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ttp://hafencity.com).

이것은 도시가 산에 맞추어 공식 으로 기획하는 형식 인 

축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펜시티가 은 술인들이 자신들의 

창의성과 미래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

는 것이다. 

하펜시티는 함부르크의 심지에 치한다. 우선 바로 에 

앙역이 있어 철도를 이용하여 키일이나 베를린 등 인근 도

시로의 통근이 가능하다. 극장, 화 , 박물  등을 쉽게 방

문할 수 있어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야간에 여가시

간을 리는 데도  제약이 없다. 도시가 제공하는 여러 형

태의 로그램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

이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 인 도시구조와 제반시설은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소비 욕구를 증진시킴은 물론, 

이들에게 도시에 한 애착심을 심어주기도 한다.

하펜시티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층은 개 일과 가정, 그리

고 주거를 연계시킨다. 일터와 거주지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

문에, 를 들면 일하다 집으로 가서 심식사를 하거나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는 건축 설계에

서부터 일하는 여성들을 해 탁아소, 놀이터, 청소년을 한 

열린 공간 등이 들어섰으며, 이 공간들 한 친환경 으로 조

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5) 가족 이지 않은 생활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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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고학력 문 노동력들 한 하펜시티를 선호하는데, 

이들의 이주로 인해 고용  노동 환경의 질 한 향상되고, 

교육 환경  문화 시설에도 향을 끼쳐 가정의 유입 한 

유발하는 이 을 지닌다. 한 여성 근로자와 주부의 인구 

한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하펜시티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함부르크 개발청에 여성 자문 원회를 두고 있으며, 

원회의 행사  회의를 문서화하여 발간하고 있다. 

6. 나오는 말

세계는 이미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의 시 로 

어들었다. 27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국경이 사라져버

린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발 하는 도시와 퇴보하는 도

시로 도시의 명암이 확실하게 엇갈리고 있다.

2004/2005년도 독일 B.A.T. 분석 연구소가 조사한 바

로는 응답자  46%가 근성 높은 주거지를 선호하며 1/3이 

도심지에서의 주거지를 선호하 다. 직업 심 이며 능력을 

요시 하는 세 들은 문화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도시를 거주지의 우선조건으로 꼽았다. 지벨은 인 라

가 잘 구축되어 있는 복합형 도시를 21세기 유럽 도시의 특성

으로 삼았다(Siebel,2006). 21세기의 유럽 도시의 경쟁력은 이

제까지 시되었던 도시의 규모, 교통 인 라, 산업의 규모 외

에도 도심지가 시민들, 근로자들 그리고 객들을 얼마만큼 

끌어당기느냐에 달려있다. 그러기 해서는 일상 인 생활뿐

만 아니라 그 도시만의 특성을 살린 도시 모습, 즉 도시의 정

체성이 확보되면서도 생동감을 지닌 분 기가 요한 역할을 

한다.

함부르크는 하펜시티 로젝트를 통해 21세기형 도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동구권

의 몰락으로 유럽에서 함부르크의 상은 크게 달라졌다. 냉

시  함부르크는 서방세계의 동쪽 끝에 치한 도시에 불과

했다. 그리고 북유럽은 완 히 유럽연합에 편입되지도 않은 

상태 다. 그러나 철의 장막 붕괴에 이어 1995년 핀란드와 스

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뒤이어 2004년 폴란드와 발트해 

3국이 유럽연합에 가담함으로써, 북유럽과 발트해가 유럽경제

권에 편입되고, 함부르크는 다시  유럽 륙의 심장부가 되

었다. 1990   도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한 함부르크는 신

항을 개발함과 동시에 친수형 복합 신도시인 하펜시티 로젝

트를 통해 도시로서의 함부르크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다. 

하펜시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문화가 존재하

며, 친수행 에 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환경 친화 인 시

의 흐름에 발맞춘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해항성과 

친수 환경이라는 조건이 합쳐진 것이다. 친수환경과 해항도시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함부르크의 통을 고려한 문화 시설 

 혜택은 시민들에게  다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어  것이며, 이 원동력은 나아가 하펜시티를 지속시키

고 발 하는 근간이 되어 주리라 본다. 도시를 발 시키고 향

유하는 시민들의 라이 스타일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이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부가가치 창출을 한 노력은 사

회 반에 걸쳐 경제는 물론 부가산업, 의정 과정에까지 향

을 미쳐 수평 이고 조화로운 분 기가 도시 체에 자리 잡

을 것이다. 한 쉼 없이 재구성되고 논의되는 도시의 지속과 

친수 공간 활용에 한 방안 모색은, 여러 로젝트와 실천을 

앞당겨 고용 창출  환경 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듯 함부르크 하펜시티는 단순히 항구나 물 등 시설이

나 자연환경만을 내세운 도시가 아니라, 환경을 되살리고 도

시에서 다시  건강한 여가와 문화, 노동, 그리고 삶을 향유하

려는  시 의 시민들에게 ‘ 통과 발 의 상징인 유럽’의 

표  도시로써 21세기형 새로운 삶의 터 과 비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모델을 부산이 벤치마킹하고, 도시 자매결

연 등으로 력을 모색하며 비교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부

산 역시 하펜시티를 뛰어넘는 21세기형 친수형 해항도시, 새

로운 라이 스타일에 빠르게 부응하는 환경 친화  도시로 거

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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